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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이 고정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V and Internet Food-related Programs on 
Dietary Self-efficacy of Regular Viewers - focused on single household

김선정

Kim, Sun Jung

요 약� 2019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된 1인 가구 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모바일이 미디어를 주도함에

따라,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1인 가구 세대의 최대 화두는 식생활로, TV 미디어 및 인터넷

먹방, 쿡방 등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연구는 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콘텐츠

특성이 고정시청자의 식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1인 가구 집단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전 연령대에 거쳐 고정

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년층은 오락성과 유용성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어 : 1인 가구, 음식프로그램, 식이 자기효능감, 지각된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

Abstract In 2019, Single person households became the most common in Korea. For those households, so 
called ‘Mukbang’ and ‘Cookbang’, the ‘Food’ related TV and internet programs are so popular and even 
became worldwide trends. This study explor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related programs on TV and 
internet influence the constant single person households viewers of the dietary self efficac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shows meaningful influences to the dietary self efficacy in all of the generation 
groups. In young adult generation from 20s to 30s old, the joyfulness is also effective variables to affect the 
dietary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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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통계상 2019년 한국사회가직면한가장큰구조

적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비혼주의의

만연에따른 1인 가구의급증이다
[1]
. 통계청 2018년 고령

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전체인구 5164만 명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738만 명, 14.8%로, OECD 국가 중 가

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2]. 한편 출산율은

2018년 현재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졌

으며, 2015년 기준 30~34세의 미혼율은남자 55.8%, 여자

37.5%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미혼율을 기록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5.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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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9위이다.[1]

이와 같은 인구통계 요인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2018년 기준 전

체 1,998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585만 가구로 29.3%에 달

해, 가장흔한가구의형태가되었다. 1인 가구의혼인상

태를 보면 2015년 기준 미혼이 43.8%로 가장 많고, 이혼

이 15.5%로 급증하고 있으며, 사별에 따른 1인 가구는

29.5%로 감소추세에 있다. 1인 가구에서미혼은 54세 이

하 연령층에서 가장 주된 결혼 상태며, 45세 이상에서는

이혼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의인

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은 99.5%이고, 3세 이상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는 90.3%이며, 50대까지의 인터넷 이용률은

98.7%, 60대의 고연령대에서도 인터넷 사용률은 80.5%

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이용률역시높아만 3세 이

상 인구 중 88.5%가 지난 3개월 동안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60대 이상의고연령층도 81.2%가 이용한것

으로 나타났다.[3]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전 연령층에 거쳐 미디어와 주

요 정보획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1인 가구가 가장 관심을 두고 본 인터넷의 주제는 무

엇일까? 버즈 미디어X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소셜 빅

데이터분석에따르면 식사가 38.4%로 주거 형태 24.9%,

여가 20.2%를제치고가장높게나타났다.
[5]
특히페이스

북 및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서비스에서, 한국인의 음식 시식 영상은 ‘먹

방’이라는 한국어 신조어가 세계적인 보통명사로 통용될

만큼가장인기있는 주제중 하나가되었다. 1인 가구로

서는 피할수 없는혼자먹는 행위, 즉혼밥에 대한외로

움을 대리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먹방’은 이

제 단순히 먹는 행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창조하는 ‘쿡방’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존 방송미디어에

서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2000년대 이전까지의 방

송 요리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해줄 맛있는 요리법을 알

려주는 주부 대상의 요리에서 벗어나, 2010년 이후로는

홀로족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이 등장, 인기를 끌었다.
[6]

요리 경험이 없는 남성을 전면에 배치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의 프로그램과어느집 냉장고에서든 볼수 있는 재료

를 가지고 최고급 식당의 요리를 만들어 보이는 ‘냉장고

를 부탁해’ 등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매스미디어 및 인터넷에 등장한 음식 관련 프

로그램들에대한 학술적 인식은소위 ‘푸드포르노 (Food

porn, 혹은 Gastro Porn)’라고지칭되는부정적인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먹방, 쿡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대리만족이나 오락성 같은

탐닉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1인 가구의 최대 관심사

인 ‘혼자서도 잘 먹고 잘살자’라는 웰빙 주제에 맞는 소

비자의행동을적극적으로끌어낼수있는미디어로서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방송과 인터넷의 하이브

리드프로그램인 ‘마이리틀텔레비젼’으로시작, 집밥백

선생,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까지 확장된 외식 기업가

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의 활동은, 집에서의 요리의

영역을 ‘전업주부’에서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요리열풍을가져왔다고 할수 있을 정

도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TV 및 인터넷의 ‘먹방’, ‘쿡방’

등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1인 가구 구성원의 시

청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이, 1인 가

구 구성원의 식이 관련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
[7]
에 의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S시 소재 만20세 이상의 1인 가구 구성원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32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형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개

인정보노출및연구참여로인한불이익이없을것을사

전에 설명하고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동의를 받아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5

월 31일까지이며,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자 및 충분한 사

전교육을 받은 D 대학교 연구보조원 3명이 학교 및 1인

가구의직장, 그리고 지역별주민센터 등을방문하여, 직

접 면담을 통해설문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 혹은 설문

지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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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조사 시점

에서지난 3개월간월 3회 이상 TV 및 인터넷, 모바일의

먹방 혹은 쿡방을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청경험이있는경우에한해서본인이시청한프로그램

에 대한평가와자신의 식이관련자기효능감에대한 평

가를 설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즐겨보는 음식 관련 TV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진

창현(2010)[9], 김선정, 이양환(2011)[10] 등의 미디어 프로

그램 및 광고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오락성’, ‘유용

성’, ‘용이성’의설문 조사항목을 기본으로진행하였다.[9]

또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시청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결과변수로는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 연구를

근거로권선영 등(2005)이 사용한식이자기효능감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총 문항 15개로 구성하였

다.[10]

1) 오락성

TV 음식프로그램의 오락성은 진창현(2010)
[9]
, 김선

정, 이양환(2011)[10], 전장철[11]등에 의해 개발된 지각된

오락성에대한평가도구설문 4가지 문항을 리커트 스케

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오

락성이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4로 나타났

다.

2) 유용성

TV 음식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이영진 (2018)의 셀프

서비스 채널과 고객의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

된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평가도구 설문 6개 문항을 리

커트 스케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1] 점수가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것이며, Cronbach's α= .81로 나

타났다.

3) 용이성

TV 음식프로그램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이영진

(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용이성에 대한 평가도

구 설문 6개 문항을리커트스케일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11]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것이며,

Cronbach's α= .83로 나타났다.

4) 식이 자기효능감

식이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식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식사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식행동을 잘 통제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을 판단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이 효능감에 대한 문항

설정은 먼저 Bandura(1977)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심리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

능감을 근거로 하고, Cieslak (2009)[13]과 권선영 등

(2008)[14] 이 사용한 식이 효능감 문항을 참고로 하

여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총 문항 15개로 구성

하였다.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 3개월 이내

에 TV 음식프로그램및인터넷먹방 및쿡방 시청여부,

애청프로그램에대한 오락성, 정보성, 용이성에대한 평

가, 그리고, 결과변수로서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분

석하였다. 인구통계 변수에 대한 통계는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를 진행하였고, 연구변수에대해서는기술통계및

상관분석, 가설검증영향요인은다변량회귀분석을사용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총 320명의 인구통계 특성을 요약하

면 <표1>과 같다. 참여자 중 남자가 149명(46.6%), 여

자가 171명(53.4%)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9명

(24.7%), 30대가 63명(19.7%), 40대가 59명(18.4%), 50대

가 58명(18.1%), 그리고 60대 이상이 61명(19.1%)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이 156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43명(13.4%), 이혼 78명(24.4%), 그

리고 배우자 사별이 43명(13.4%)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자

여자

149(46.6%)

171(53.4%)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9(24.7%)

63(19.7%)

59(18.4%)

58(18.1%)

61(19.1%)

결혼

미혼

기혼

이혼

사별

156(48.8%)

43(13.4%)

78(24.4%)

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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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프로그램 시청 여부

Table 2. Viewership of the Food Program on TV and

Internet

항목 Yes No

TV 222 (69.4%) 98 (30.6%)

인터넷 먹방 210 (65.6%) 110 (34.4%)

인터넷 쿡방 188 (58.8%) 132 (41.3%)

시청경험 없음 21 (6.6%)

1개 유형 66 (20.6%)

2개 유형 145 (45.3%)

3개 모두 88 (27.5%)

2. 음식 관련 TV 및 인터넷 방송 시청 여부

설문 조사 시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월 3회 이상

고정적으로 음식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1인 가구

구성원은 222명 (69.4%)였다. 한편 동기간 동안 인터넷

먹방을 시청한 1인 가구는 210명 (65.6%), 인터넷 쿡방

을 시청한 1인 가구는 188명(58.8%)에 달했다. (표2)

전체적으로 보면, TV, 인터넷 양쪽에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은 응답자는 21명 (6.6%)에 지

나지 않으며, TV, 인터넷 먹방, 쿡방 중 한 가지 타입

만 시청한 경우는 66명 (20.6%)이고, 2가지 타입을 시

청한 경우는 145명 (45.3%),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시청

한 경우도 88명 (27.5%)에 달했다. (표2)

3. 주요연구변수

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방송에 대한 평가와 응답

자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구 통계적 요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과 ANOVA 분

석하였다. 먼저,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주요연구변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결혼상태별로 보았을

때,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1인 가구 구성원의

경우, 식이 자기효능감 및 음식프로그램에 대한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의 평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수인 식이 자기효능감 변수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TV의 음식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먹방, 쿡방

을 보지 않은 집단의 점수가, 고정시청자 집단 점수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V 프로그램, 인터넷 먹방, 쿡방 중 하나라도 본 집단

내에서는 몇 가지를 보았는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프로그램 특성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TV 음식프로그램과 인터넷 먹방, 쿡방의 어떤 특성

이 고정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근 3개월 이내에 TV 음식프로그램 및 인터

넷 먹방, 쿡방을 정기적으로 시청한 집단 전체를 대상

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프로그램의 오락성, 유용

성, 용이성 3가지 변수 모두가 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

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3개 변수로 식이 자기효능감의 36.8%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에도

연령대별로 몇 가지 세부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혼을 안하거나, 아니면 포기한 미혼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40세 이하의 젊은 청년 1인 가구와 미혼 혹은 이

혼에 따라 1인 가구가 된 40~60세까지의 장년 1인 가구

층,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후로 혼자 사는 60

대 이상의 독거노인 층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1인 가구를 20, 30대 청년집단, 40~50

대 장년 집단, 60대 이사의 노년 집단으로 나눠, 집단별

로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TV 음식프로그

램 및 먹방, 쿡방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본

결과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음

식프로그램의 오락성, 유용성 및 용이성 모두가 식이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식

이 자기효능감의 6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50대의 장년 1인 가구 집단에서는 음식프로그

램의 유용성 및 용이성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나, 오락성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또한 25%로 낮았다. 그

리고 60대 이상의 노년층 1인 가구 집단에서도 장년층

집단과 마찬가지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용

이성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고, 오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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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V/인터넷 음식프로그램 속성과 식이 자기효능감 회귀분석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program and dietary self efficacy

모델 A 고정시청자 집단 전체

고정시청자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238 3.195 0.248 2.27 0.024

오락성 2.89 0.574 0.321 5.04 0

유용성 4.955 0.723 0.319 6.85 0

용이성 4.119 0.634 6.5 0

n = 299 모형 설명력 : 수정된 R2= 0.36

모델 B 고정시청자 집단 1인 가구 청년층 (20~30대)

고정시청자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33 2.958 0.578 1.802 0.074

오락성 6.636 0.708 0.283 9.368 0

유용성 4.219 0.805 0.153 5.241 0

용이성 1.732 0.66 2.623 0.01

n=134 모형 설명력 : 수정된 R2= 0.67

모델 C 고정시청자 집단 1인 가구 장년층 (40~50대)

고정시청자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336 5.78 2.653 0.009

유용성 3.826 1.282 0.258 2.984 0.004

용이성 5.518 1.118 0.427 4.936 0

n=107 모형 설명력 : 수정된 R2= 0.25

모델 D 고정시청자 집단 1인 가구 노년층 (60대 이상)

고정시청자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045 8.574 1.755 0.085

유용성 6.038 1.921 0.373 3.143 0.003

용이성 3.973 1.77 0.267 2.245 0.029

n=58 모형 설명력 : 수정된 R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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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두 가지 주제, 1인 가구의 급증과 TV 미디어

및 인터넷/모바일에서의 먹방, 쿡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음식 관련 프

로그램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TV 미디어와 최근

세계적인 1인 미디어 트렌드로까지 발전한 우리나라의

먹방, 쿡방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청하며 즐기는데 그치

지 않고, 스스로 좋은 식생활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

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1인 가구 유

형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S시 소재 20세에서 72세까지의 1인 가구 320명을 대

상으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자가설문 형식으로 진

행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SPSS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과 관계없이 1인 가구 응답자 대부분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으

며,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 변수는 TV와 인터넷의 음

식 관련 프로그램의 지각된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 평

가 및 식이 자기효능감 평가점수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단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지난 3개월 동안 고정

적으로 시청한 응답자와 보지 않는 응답자 간에는 통계

적으로 의미가 있는 식이 자기효능감 차이가 존재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TV 음식프로그램 및 인

터넷 먹방, 쿡방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시청자의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 평가와 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감 간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고정시청자 전체를 표본으로 하면

지각된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 세 가지 변수 모두 고정

시청자의 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8년 통계청 1인

가구 보고서에 의거,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를 20~30

대 청년층, 40~50대 장년층, 60대 이상 노년층의 3개 집

단으로 나눈 후 식이 자기효능감과 음식 관련 프로그램

평가 요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중 회귀분석으

로 살펴본 본 결과, 1인 가구 청년층은 음식 관련 프로

그램의 오락성, 유용성, 용이성의 3개 변수 모두 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 또한 67%

로 높으나, 1인 가구 장년층은, 유용성 및 용이성 두 개

의 변수만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

고, 노년층 집단은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용이성 만이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연령 및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1인 가구

구성원은 전통적인 TV 미디어 및 인터넷에서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최소한 1개 이상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

한 정보획득이 이미 60대 이상 노년층까지도 퍼지어 있

어, 노년층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쓰고, 인터넷 먹방,

쿡방도 시청하고 있다,

둘째, 인기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케이블TV

를 채널로 하고 있고, 인터넷 먹방, 쿡방의 성격 자체도,

시청자의 적극적인 검색 및 채널 구독을 통해 이루어지

는 만큼,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TV 및 인터넷을 통해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식생활에 대해 그만큼 관

심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식이 자기효능감 평가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보고 즐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

향으로 시청 후 태도를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상, 식생활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음식에 관한 관심은 식

재료, 메뉴선택, 규칙적인 식사 등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경향

을 보인다. TV 및 인터넷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선택

및 그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층과 관계없

이,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식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다. 즉

요리의 전문가가 아닌 초보라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

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라

이프스타일에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1인 가구에서

도 자신의 건강한 웰빙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라이프스타일

에 반영한다.

넷째, 청년층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이외에,

지각된 오락성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청년층에서의 음식, 요리의 의미는 단

순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뿐 아니라, 하나의 놀

이이자, 자기성취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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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이자, 추후 연구에서 좀 더 탐

구해봐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되

는 1인 가구의 인구통계 특성뿐 아니라, 직업, 결혼 상

태, 소득 등을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세부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특성을 탐구

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TV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TV 음식 관련 프로그램과 먹방,

쿡방간의 상호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면, 개인

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 더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

째, TV 미디어와 인터넷 먹방, 쿡방도 더 들어가서 보

면, 프로그램별로 차별화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별화된 특성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TV 미디어 및 인터넷 먹방, 쿡방 등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이 라이프스타일에 긍정적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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